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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문학공동체 인문지행 22번

째문화예술기획행사가오는 19일오

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

다 문화예술기획은세계의미술관명

작감상을통해예술적가치를시민과

함께나누고인문적정신의확장을추

구하는시민강좌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을 살펴보는

두번째 시간으로 드농관에 전시된 라

파엘로산티와티치아노베첼리오 아

르침볼도등의작품을감상한다 라파

엘로로 대표되는 피렌체의 르네상스

미술과 티치아노를 중심으로 하는 베

네치아의 미술을 비교 감상하며 동시

대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상호

작용을알아보는시간이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심옥숙

대표가 맡는다 참가비 무료 cafe

daumnetharete 문의 0102656

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못사는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니

고 가난한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시를 필사(筆寫)해

보면 시인의 마음에 닿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마음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

각했는데의의로저책이많이나간거죠

지난 2015년 봄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

는 김용택(69) 시인은 부인 이은영씨와 집

으로돌아오는 길에 나눈대화에서 필사시

집아이디어를떠올렸다 그렇게해서엮은

책이 어쩌면별들이너의슬픔을가져갈지

도몰라였다 시인이엄선한 101편과독자

들이 뽑은 김용택 시인의 시 10편 등 모두

111편의 시가 실렸다 단순히 좋은시 선집

이아니라베껴쓸수있는여백을둔독특

한편집의 감성치유필사시집이었다

출간직후필사붐이일었고 책역시꾸

준히팔렸다 그런데 책이나온지 1년6개

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화제에 올랐

다 tvN 드라마 도깨비 4화에서 이책이

PPL(간접광고)로 잠깐 등장했다 그런데

전파를 탄 이튿날부터 8주 동안 베스트셀

러 1위자리를고수할정도로독자들의열

띤 호응을 얻었다 시인도 출판사도 전혀

상상하지못한일이었다

극중에서 낭송된 시는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었다 심장이 하늘

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

였다첫사랑이었다

시인은 지난해 봄 8년간의 전주생활을

마감하고고향으로돌아왔다 섬진강이지

척인전북임실군덕치면장산리진메마을

이다 그는지난 2008년 38년간몸담은교

직에서퇴직한후어머니병간호를위해전

주아파트로이사했었다 그러다지역예술

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정부 정책지원

을 받아 옛집을 헐지 않고 그 옆에 살림집

과현대적인감각의서재를짓고귀향했다

시인은 4칸 한옥인 옛집 오른쪽 귀퉁이

서재에 회문재(回文齋)란 편액(扁額)을

걸었다 글이 돌아오는 집이란 의미다

민체(民體)를 쓰시는 효봉 여태명 서예가

의글씨를새겼다

친구들이 관란헌(觀瀾軒물결을 바

라보는 집)이라고 집자(集字)해서 줬어요

그렇지만 (내가) 회문산을 평생 바라보고

살았고 그 산밑에서 38년간 선생을했잖

아요식구들이다모였을때상의해서 회

문재로바꿨죠

동쪽을 향한 회문재 방문을 열고 내다

보면 섬진강이 한 눈에 들어온다 쪽마루

가까이 앉은뱅이 책상을 내놓고 강을 마

주보며책을읽고 많은 시를썼던창작의

산실이다

시인은고향으로돌아온후 지난해 9월

에 12번째시집 울고들어온너에게를선

보였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엉덩이 밑으로

두 손 넣고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되작거

리다 보면 손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그러

면나는꽝꽝언들을헤매다들어온네얼

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울고 들어온 너

에게 전문) 힘겨운세상살이를하며지치

고 상처받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고격려하는따뜻한시다

앞서시인은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

지 10년간좋은시를엄선해엮은 시가내

게로왔다 5권을펴냈다 좋은시를골라

짤막하지만인상적인해설을붙였다시인

은 한편의시를이해하는건우리가사는

세계를이해하는가장빠른 길이라는 생

각을갖고있다

시인은 1948년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1968년 순창 농림고

를졸업한후오리를 키우다 실패했다 한

달간 서울로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

다 이듬해 우연히 친구들을 따라 교사시

험을치러합격했다

그는 1970년교사를시작해모교인덕치

초등학교와마암분교등지에서 38년간초

등학생들을 가르쳤다 교과 지도 외에 방

과후학습으로글쓰기를강조해학생들의

동시집을내주기도했다

초급교사 시절 그는 인문학의 세계에

새로이 눈을 떴다 학교로 찾아온 책장사

에게서 도스토옙스키 전집 이어령 전집

세계문학사등많은책을월부로샀다 박

봉이라 외상으로 책을 샀다 또 완행버스

로 1시간50분 걸리는 전주로 나가 신간과

헌책을구입해왔다

시인은 교사가 되기 이전까지 교과서외

에는 책다운 책을 읽지 못했다고 한다 퇴

근 후 밤새워 책을 부지런히 읽었다 책을

읽다보니까자연사회와역사에눈을뜨게

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노트에 적게 됐

다문학에빠져14년을홀로공부했다 그

러던어느날 시가내게로왔어 저깊은산

속에서 누가 날 불렀다니까 내 발등을 밝

혀주던그환한목소리 시였어 파블로네

루다의 시 해설은시인의자화상이다

1982년 창비(창작과 비평)에서 낸 21

인 신작시집에 그의 연작시 섬진강외 8

편이 실리며 등단했다 그의 시는 파란을

일으켰다 신경림 시인이 농무에서 농촌

을지식인시각에서바라봤다면그는농사

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생한

언어와정서가담겨있었기때문이었다

35살에문단에나온그는어느새고희가

됐다 등단 후 35년의 시간이흘렀지만그

는여전히 청년이다 시의경향은조금씩

변화했다 초기 피폐한 농촌의 실상과 현

대사의아픔을직시하다가자연에서깨닫

는진리 마음의소리에귀를기울인다

그의시는삶에서우러나오는자신의이

야기였고 자신이 걸어온 삶의 충실한 표

현이기도 했다 시인은 시 오래 한 생각

에서 산같이 온순하고 물같이 선하고

바람같이쉬운시를쓰고싶다고밝혔다

그의 어머니 박덕성(89)씨는 시인의삶

그리고시의스승이다 사람이그러면쓴

다냐하는 말씀에 사회생활을 하며 어떻

게살아야하는지가함축돼있다

시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새벽

3시께일어나전날일기를쓰고써놓았던

시를 끄집어내 다시 읽는다 그리고 컴퓨

터를 통해 1시간 30분2시간 동안 세상

돌아가는뉴스를검색한다 아침운동으로

틈틈이섬진강을따라걷기도한다

시인은 나무들은 사방이 정면이라고

말한다 무슨의미가담겨있을까?

나무는보는쪽이정면이에요우리사

회는 늘 정면이 하나였어요 나무는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것을받아들이는힘이있어야우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회

는한쪽만받아들이는거죠 사시(斜視)가

돼 있다고 볼 수 가 있어요 나무는 볼 때

마다완성이돼있어요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8년간의전주생활을마감하고지난해봄고향인전북임실군진매마을로돌아온김용

택시인은 회문재라는이름을단한옥집에서책을읽고시를쓴다 올해등단 35년을

맞은그는 시를필사해보는건시인의마음에닿는것이라고말한다

한편의시를이해하는건세상을이해하는가장빠른길 인문지행문화행사

루브르박물관드농관

라파엘로작품등감상

라파엘로작 아름다운정원사

19일 광주극장영화의집

드라마 도깨비 깜짝 등장

출간 1년 6개월지난시집

독자들열띤호응으로화제

작년봄전주생활청산귀향

서재 회문재 짓고 안착

12번째 시집 울고 펴내

감성치유필사시집 어쩌면별들이 8주 연속베스트셀러 1위오른섬진강시인김용택

등단 35년 고희 됐지만

새벽 3시 기상 청년의 삶


